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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서플라이체인에 대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와 차량용 시스템을 공급하는 티어1 업체 

간 치열한 생존 경쟁이 예상됩니다.”

대한전자공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한 '미래자동차 기술 공동워크숍'이 3일 열렸다.

<홍성수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이 행사는 회원 수가 각각 3만여명 안팎인 

국내 대표 자동차, 전자 관련 학회들이 모여 미래 자동차 기술을 논의하고 국내 산업 발전 방향과 대응 전략

을 모색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홍성수 서울대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 전통적 서플라이체인이 와 소프트웨어

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생태계 변화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업체(OEM)와 서플라이어들이 안정적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균형적으로 발

전했지만 하드웨어 서브시스템에 숨겨져 있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로부터 '디커플링(결별, 탈동조화)'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전통적 서플라이체인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가 전장화된 전기차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이동하는 자율주행차로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와 이를 

구동하는 핵심인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이 완성차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 기술 주도권을 누가 확보

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져 자동차 서플라이체인에서 경쟁이 일어날 것이란 게 홍 교수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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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즉 소프트웨어 티어1을 확보하려는 싸움이 OEM과 티어1 업체간에 벌어질 

것”이라며 “누가 소프트웨어 티어1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테슬라는 자율주행 컴퓨터를 독자 개발하고 글로벌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애플처럼 자신

만의 폐쇄적 차량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애플 생태계의 경쟁자로 안드로이드 진영

이 등장한 것처럼 자동차에서도 개방적 차량 플랫폼이 구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워크숍에서는 이 밖에 삼성전자, DB하이텍, 퀄컴, NXP 등에서 연사로 나와 자율주행차 플랫폼 기술 동향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차량용  기술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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